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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자 료 (배포) 2018. 1. 20(토)

즉시 사용

담당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 물관리팀
팀장 이헌우, 사무관 조영주

(044-200-2243, 2237)

이낙연 국무총리, 전남지역 가뭄상황 및 급수대책 점검 

- 전남 완도군 보길도 방문, 철저한 대책마련으로 주민불편 최소화 강조 -

□ 이낙연 국무총리는 1월 20일(토) 오후, 전라남도 완도군에 위치한

보길도를 방문해 완도지역 제한급수 상황과 대책 추진현황을

점검했습니다.

* 참석 :이재영 전남도지사 권한대행, 안병옥 환경부 차관, 신우철 완도군수 등

ㅇ 이번 방문은 지난 주 밀양댐(1.13)을 찾아 겨울가뭄이 심화되고 있는

남부지방의 댐과 저수지 저수율 상황 등을 직접 점검한 데 이어,

ㅇ 생활용수 사용에 심각한 곤란을 겪고 있는 완도군 보길도의 제한

급수* 상황 및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.

* (완도군 노화읍 보길면) 3,623세대(7,924명) 2일 급수 10일 단수(’18.1.1～)

□ 이 총리는 안병옥 환경부 차관으로부터 전국 제한급수 상황 및

대책 추진현황을, 이재영 전남도지사 권한대행으로부터 완도군

제한급수 상황 등 전남지역 가뭄상황 및 대책을 보고 받은 후,

ㅇ “우리나라가 원래 물 부족 국가인데다가, 최근 강수부족으로 경남,

전남 등 남부지역 가뭄이 심각한 상황”인 만큼, 철저한 가뭄 대응을

주문했습니다.



- 2 -

ㅇ 한편, 전남에서 건의한 식수전용 저수지 건설 등 가뭄대책에 대해서는

“상황이 급한 만큼 우선 계획을 세우고 재원부분에 대해서는 관계

부처와 전남도가 긴밀히 협의 할 것”을 당부했습니다.

□ 지난해 강수량(967.7㎜)은 평년(1,307.7㎜) 대비 74%로 적었고, 남부

지방 중심으로 가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

ㅇ 공업용수 등은 정상적으로 공급 중이지만, 전남·경남 등 남부

지역은 일부 댐과 저수지에 저수량 부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

* (저수지 저수율) 전남 57%(평년비 79%), 경남 61%(평년비 81%) 등

(다목적댐 저수율) 부안댐 28.8%(평년비 49.5%), 주암댐34.8%(평년비 68.9%) 등

ㅇ 생활용수의 경우 완도, 정선 등 일부 도서 산간 지역(9,941세대, 862명)

에서는 비상급수가 실시되고 있습니다.

ㅇ 이에 정부는 총리주재 관계부처 장관회의(1.18,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)를

열어 겨울가뭄 상황과 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등 가뭄 대응에

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.


